
자기 소개서 

 

저는 해기사로서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선박 운항에 기여하

고자 노력해 왔습니다. 승선 생활을 통해 기관사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안전의식과 꾸

준한 자기계발, 그리고 맡은 업무에 대한 책임감이라고 배웠으며, 이러한 가치관을 바탕

으로 경력을 쌓아왔습니다. 

승선 중 LPG선과 LNG선에서 3기사부터 가스기사까지 근무하였습니다. LPG선에서는 3기

사, 2기사, 가스기사로 근무하였으며, LNG선에서는 일본사관 속에서 홀로 한국사관으로 

근무하며 3기사 및 2기사로 터빈발전기, 엔진발전기, 청정기, 공기압축기 및 연료유 관리 

업무를 수행하며 동시에 극히 기초적인 업무용 일본어를 학습하였습니다.  

이후 가정의 일손과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 승선을 잠시 중단하고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

서 교관으로 육상 근무하며 주말과 휴일마다 가정의 일손이 되며 돌봄을 하였습니다. 연

수원에서는 해기사와 선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및 훈련을 수행하였고, 가스선 승선 

경력을 발판삼아 연수원 내 IMO 국제회의 준비TF에 참가하여 국제협약, 안전규정 및 사

고예방 활동에 대한 이해를 더욱 심화할 수 있었습니다. 또한 교육자료 개발과 연구 활

동에 참여하면서 안전관리 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으며, 다양한 교육생

들과의 소통을 통해 의사소통 능력과 조직 협업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. 

근무와 병행하여 국립목포해양대학교 대학원에서 열유체공학을 전공하며 석사과정을 이

수하였습니다. 학업을 통해 기관 시스템과 에너지 효율에 대한 이해를 넓혔으며, 기술적 

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. 

현재는 가정의 돌봄 책임을 마무리하고 다시 해상 현장으로 복귀하고자 합니다. 육상과 

해상에서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선박의 안전 운항과 효율적인 기관실 운영에 기여하고

자 하며, 해기사로서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맡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

저의 좌우명은 'Just in Case'입니다. 선박에서는 작은 준비와 점검 하나가 큰 사고를 예

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항상 준비된 자세로 업무에 임하며 전문성을 향상시키

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. 이제 다시 해상 현장으로 복귀하여 그동안 축적한 승

선 경험과 안전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회사의 안전 운항과 효율적인 선박 운영에 기여하

고자 합니다. 가장으로서의 책임감과 해기사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 직무를 성실히 

수행하겠습니다. 


